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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

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시스템 개편 및 통계품질 개선에 따라

2024년 감염병 통계 집계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. 

이에 당분간 주간 감염병 소식,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∙표본감시 신고현황, 

인천광역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현황 자료를 제공해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

 * 2024년 2월 중 2024년 감염병 통계 제공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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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: 질병관리청 보도자료,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

[국내]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및 호흡기 감염병 발생증가,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

-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가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(RSV)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을
고려하여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(’24.1.19. ~ 2.18.)

- 인천광역시도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 조기 가동을 통해 감염병 선제적 대응

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1월 2주 기준

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*하였으며 0~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%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

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함.

* (최근 5년 정점) (’20.3주)353명, (’21.8주)183명, (’22.4주)190명, (’23.5주)281명, (’24.2주)360명

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(RSV)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(0~6세)

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함.

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(2. 9.~2. 12.)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비상방역

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음.

더불어 인천광역시도 설 연휴 시민들이 이동량이 증가로 집단 감염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설 연휴 비상

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음. 군·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 방역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편성한

인천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2월 18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임.

주별노로바이러스감염증환자발생추이

주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입원환자발생추이

https://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1010000&bid=0015&list_no=724402&cg_code=&act=view&nPage=1
https://www.incheon.go.kr/IC010205/view?repSeq=DOM_0000000009156770&curPage=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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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외] 말라리아/카보베르데 –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퇴치 인증

- 2017년 이후 지역사회 내 환자 미발생

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보베르데에서 2017년 이후 지역사회 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보고되지

않았으며 이에 국제보건기구(WHO)의 말라리아 퇴치 인증을 획득하였음.

- 카보베르데는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1950년대에는 모든 지역에서 말라리아 발생이 보고되었으며

1967년과 1983년 2차례에 걸쳐 살충제 살포 등 대대적인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매개 모기 방제에

실패하여발생이지속되었음.

- 이에 2007년부터 국가보건정책에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고 구체적 퇴치전략을 수립하여 진단범위 확대, 조기

치료,사례들에대한전수감시와 역학조사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해외 여행자와 이민자들에게진단과치료를

무상으로실시하였음.

-그결과 2017년부터더이상지역사회내환자발생이보고되지않고있음.

2017년부터 3년간 발생을 억제하여 WHO는 카보베르데에서 말라리아 퇴치되었음을 인증하였으며

카보베르데는 전 세계에서 43번째로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받은 국가이자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

모리셔스, 알제리에 이어 3번째 퇴치한 국가가 되었음.

우리나라도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과거 1979년 말라리아를 퇴치한 바 있으나 1993년 이후

재출현하여 2023년 675명(잠정통계)의 국내 환자가 보고되는 등 현재도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

WHO의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에 포함되어 있음.

WHO는 2030년까지 2015년 기준으로 말라리아 발생률과 사망률을 90% 감소시키고 최소

35개국에서 퇴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하였음.

※ 출처: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2024년 제3호

https://dportal.kdca.go.kr/pot/bbs/BD_selectBbs.do?q_bbsSn=1009&q_bbsDocNo=20240118180909944&q_clsfNo=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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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: 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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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: 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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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: 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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